
가정예배

성경 

신 67 쉐마 대화

일어날 때 아침에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하루 되세요.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고난 중에 노래 부를 수 있는 가정이 

되도록 해요.

길을 갈 때 길을 갈 때 말씀을 적용해 주세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실까요?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고난 중에 부를 노래
예레미야애가 3:19-3901

1

2

1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은혜의 찬양 98장)

1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2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공의는 영원하며

3 주의 보호는 끝이 없고 그의 말씀은 풍성하며

[후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2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가 212장)

1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2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3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4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19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24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5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27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28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29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30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31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32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33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34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37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38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39  살아 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말씀 읽기  예레미야애가 3:19-39

예레미야애가는 B.C. 586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당한 사건을 애도하는 시를 모은 책입니다. 애가

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에카’라는 단어로, ‘슬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의해 파괴

된 예루살렘성과 나라를 잃은 슬픔을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되짚어 

보며 공동체가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도록 결심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바벨론을 160번 이상 언급하지

만, 예레미야애가에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다 멸망의 원인이 바벨론이 아니라 백성의 죄

에 있음을 알려 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고, 신실하게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역설

적으로 시인은 심판에 대한 애도와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돌이켜 회개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

본문 배경

찬양 



1  고난을 만난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21절)

답 고난 중에 소망을 품습니다.

해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오히려 소망을 품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

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에 앞서 예레미야는 “내 고

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19절).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

다는 믿음은 어떤 고통 중에서도 다시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고통 중에서도 아침

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23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2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나요? (25절)

답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해설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합니다(25절).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와 같은 생각이 악화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시거나 살아 계시지 않은 것이 확실해!’라는 

생각에까지 이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져 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잊으신 

일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 관찰 

1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었습니다. 나는 고난을 마주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가족과 나눠 보세요.

2  예레미야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선하

심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가족과 나눠 보세요.

말씀 적용 

말씀 암송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아침마

다 새로운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이 요동을 쳐도 하나님 안에서 잠잠한 가

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예배 기도문 

1-1 이것들이 아침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3절

작곡 송세라

성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란 믿음을 노래합니다(애 3:22~24).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심

판을 내리시는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구원의 언약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예레

미야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죄를 돌아보며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

님이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희망하게 됩니다.


